
디지털 시대의 성공방법

김형회- / 2002. 02. 19 -

전 수석 전무 현 바이텍시스템 회장 한국정보처리학회 이사IBM , , (KIPS)

디지털시대는 정보를 가진 자가 주도하는 사회입니다.

특히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될 수 있는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디지털화 된 정보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남보다 먼저 확보하고 정보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더.

많은 이익창출이 가능해집니다 정보는 곧 더 많은 기회라는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이것은.

디지털 세상의 새로운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특징은 정보통신과 정보처리 비용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반도체 칩은 개월마다 두 배씩 처리속도가 증가하고 통신의 속도는 개월마다 세 배씩18 12

증가하고 있으니 그 비용의 하락 속도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전화를 예로 들어보면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은 분당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 1500 .

금은 핸드폰을 사용할 경우 분당 원대까지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또 인터넷을 사용하면200 .

무료로도 통화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일반 전화보다는 음질이 조금 떨어지고 연결 시간도.

약간 더 걸리지만 개인적으로 통화하기에는 값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인터넷 전화면 충분,

합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되면서 은행의 입출금 업무의 처리비용도 급속히 떨어졌습니다 일반적.

으로 입출금 한 건당 처리비용은 창구에서 은행원이 처리할 경우 원 정도 폰뱅킹이1300 ,

원 현금자동인출기는 원 인터넷 뱅킹의 경우 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500 , 300 , 2-30 .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인터넷을 활용하면 기존의 창구처리 비용의 분의 까지 절약할 수50 1

있다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도 예외가 아닙니다 수억 원을 들여 개발한 프로그램이 제품 발표 전에 베타버.

전으로 무료 배포되는 모습은 디지털 시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일들입니다.

공산품도 공짜로 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십 만원대에 이르던 호출기가 지금은 공. 2

짜로 되었지만 갖으려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동전화도 통신회사의 보조금이 허.

용되던 년전만해도 서로 공짜로 주려고 늘씬한 도우미까지 동원되어 경쟁적으로 판촉활동2

을 벌렸습니다 공짜로 주고도 과연 수익을 낼 수 있을 지 의심스럽지만 이런 공짜의 의미.

를 아는 것이 바로 디지털 경제를 이해하는 지름길입니다.

공짜로 준다는 것은 다시 말해 제품가격으로 승부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품을 팔.

아 수익을 남기기 보다 공짜로 주더라도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해서 그 고객들로부터 다른 방

법으로 수익을 만들겠다는 것이 디지털 경제에 등장한 새로운 모델입니다 바로 요즈음 말.

하는 비즈니스 모델인 것입니다.

국제 통화를 무료로 제공해서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통화 할 때 사용되는 인터넷 홈페이지,

에 광고를 유치하고 또 쇼핑몰을 통해 수익을 올립니다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시험.

판을 사전에 무료로 배포해 많은 사람들이 쓰도록 유도한 뒤 기능이 추가된 정품을 발표하

면서 자연스럽게 사게 만듭니다 삐삐나 핸드폰의 경우도 단말기는 통신회사의 보조금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거기서 나오는 통신료로 수익을 냅니다.

만약에 공짜로 제품을 주고 많은 고객을 유치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면 큰



문제입니다 요즈음 닷컴회사들이 많은 고객을 가졌지만 수익을 내지 못해 고전하는 것도.

다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디지털 경제의 뚜렷한 특징으로써 계속해서 확.

산되고 있습니다 즉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그 고객들로부터 수. ,

익을 창출하느냐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공산품을 만들어 팔면서 제품 자체로만 이익을 남기려는 회사는 머지않아 한

계에 다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고객으로 부터 부가가치를 더 많이 창출.

해내는 것이 디지털 시대의 성공방법입니다 따라서 고객을 위한 부가가치 창출에 아이디어.

가 없거나 영업정책과 비전이 없는 회사는 향후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힘들어 질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달콤한 유혹에 젖어 있는 영혼을 구원하려면 먼저 그들의 관심을 끌어 주님 앞

으로 데려 와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역사 하시도록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하지만.

또 뱀 같이 지혜롭게 그들에게 접근해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성공하는 기업들이 공짜로 주더라도 더 많은 고객을 모으고 고객을 깊이 알

아서 그들을 통해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듯이 교회도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 시점입

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의료선교나 사회복지 긍휼사역 장례 등을 통해 이미 많은 결실을 거두었, ,

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영역을 과감히 넓힐 때가 온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예술 문화 영역에서 작품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 나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 히트한 가시고기가 그 한 예 입니다 그 작품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교회는 불신자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되 그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들의 언어로,

쉽게 하나님을 증거 해야 합니다 결혼 전도팀을 만들어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을 말없이.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또 교회를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지역 주민과의 거,

리를 좁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교회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새신자에 맞.

게 특별히 구성한 열린 예배도 점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요소들을 없애고 편안한 마음으로 참석할 수 있게 하여 그들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증거 하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항상 변할 수 있고 또 변해야 합니다.

공짜로 고객을 끌어 모으는 디지털 시대에는 여기에 맞는 전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결국 공짜로 통하는 디지털 세상에서도 시대에 맞는 새로운 생각과 행동이 성공의 근본인

것입니다.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온누리칼럼 제공! -⌚ ⌜ ⌟


